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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무형식학습과 적응수행의 관계에서 직무몰입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

는 것이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설문지를 구성하고, 중국 상하이, 선전, 

쑤저우 제조업에서 재직 중인 R&D 인력 316명에게 배포하였으며, 이 중 256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수집된 양적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3.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술통계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

관계 분석,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매개효과 분석, 부트스트래핑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형식학습은 적응수행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둘째, 무형식학습과 적응

수행의 관계에서 직무몰입은 부분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논의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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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4차 산업혁명에 의해 중국의 제조업은 전통적 제조업에서 스마트 제조업으로 체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제조업의 생산 환경 마비, 수출 환경의 변화 등으로 중

국제조업이 경제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Xu, 2021). 결국 중국제조업의 내부적 요인과 외부

적 요인이 동시에 발생하여 제조업의 위기 상황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적자원개

발은 중국 제조기업의 경쟁우위 확보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요인으로 관심을 받고 있

다. 특히 기업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주체로서 R&D 인력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최관웅, 2017). 왜냐하면 R&D 인력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과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또 이를 통해 기업의 새로운 적응능력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에서는 R&D 인력이 새로운 환경 변화에 필요한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

고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런 능력의 대표적인 예로는 적응수행

(adaptive performance)이 있다. 적응수행은 빠른 변화로 인한 불확실한 상황에 적응하고 직무

수행을 적절하게 하는 능력으로 R&D 인력의 필수적인 역량으로 강조되고 있다(Lu, 2010).

일반적으로 적응수행은 환경이나 직무요구 사항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목표를 달

성하는 수행 또는 행동을 의미한다(Pulakos et al., 2000). 복잡한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

과인 적응수행은 조직성과뿐만 아니라, 경력과 역량 강화와 같은 개인성과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양인준, 정진철, 2021; Shoss, Witt, & Vera, 2012). 따라서 국내외에서 적응수행에 대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으며, 적응수행 영향변수와 성과에 대한 학술적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강

혜림, 2020; 박소희, 2016; Park & Choi, 2016; Park et al., 2020).

한편, 중국제조업 현장에서는 디지털 전환과 그로 인한 생산 패러다임 변화로 인해 무형식

학습이 중요하게 받아들여졌다. 한국에서도 이런 경향이 유사한데, 무형식학습을 통해 변화하

는 기술과 직무에 적응하고 필요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박상오, 배을규, 2018). 특

히 효과적인 적응수행을 위한 학습방안으로 무형식학습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었다(이영수, 

2016; 조소현, 2021; 최우재, 2012). 하지만 무형식학습이 중요하고 또 적응수행을 위해 무형식

학습의 역할이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발견되었다. 

첫째, 무형식학습과 적응수행 사이에 존재하는 연결 고리를 밝히기 위한 연구가 부족하였

다. 그동안 국내외 연구(강혜림, 2020; 김승기, 2020; 유정록, 2021; 이영수, 2016; Zhou,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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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무형식학습과 적응수행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학습을 했다

고 해서 바로 직무수행이나 적응수행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학습을 통한 인지적 변화와 함께 

태도적 변화가 발생되어야 하고 때로는 조직의 조건이나 직무수행 방식도 변화되어야 한다(최

우재, 2012; 최우재, 조윤형, 2019; Uhunoma et al., 2020). 학습을 직무수행 또는 적응수행과 

바로 연결하는 것은 무형식학습과 그 결과 사이의 관계를 축소시키는 한계가 존재한다(신은경, 

2012).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듯이 국내 연구들(김승기, 2020; 임지원, 2020)은 무형식학습과 적

응수행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결과가 일관되지 않거나 충분한 수준의 통계적 설명량을 보고하

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통계결과가 어떤 변수가 무형식학습과 적응수행의 사이에 존재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었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의 연구결과는 새로운 지점을 조명하고 

있다.

최근 관련 연구(김나리, 2020; Park & Choi, 2016)는 학습과 직무성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 태도의 긍정적 역할을 보고하고 있다. 특히 직무와 관련된 태도는 학습에 의해

서 변화되는 요소이며 직무수행이나 적응수행의 핵심적 요소로 언급되고 있다. 즉, 직무몰입은 

구성원이 열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변수로 제시되고 있다(이은주, 

2017; Sun, 2011). 이 연구들의 핵심적 결과는 직무몰입이 높을수록 변화하는 환경이나 상황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직무몰입과 적응수행, 

무형식학습과 직무몰입, 무형식학습과 적응수행 간의 인과 관계를 분석한 연구도 보고되었다

(김민정, 송해덕, 2019; 백수진, 2016; Hu, 2015). 그러나 무형식학습과 적응수행을 연결하는 

직무몰입의 역할을 규명하는 연구는 충분하지 않았다. 이에 무형식학습이 어떻게 적응수행에 

영향을 주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직무몰입의 역할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둘째, 학습과 적응수행에 관련 연구 중 최신 중국 연구가 부족하였다. 2022년 8월 기준으로 

중국 CNKI(학술데이터베이스)에서 학습과 적응수행에 관련 연구는 두 편(Lin, 2012; Zhou, 

2019)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적응수행에 관련 중국 선행연구들은 주로 개인적 요인과 상황적 

요인의 역할에 초점을 두었다(Chen, 2018; Hu, 2015; Lu, 2010; Sun, 2011). 효과적인 적응수행 

능력개발에 있어 개인적 요인과 상황적 요인이 중요하지만, 현재 급격한 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다면 변화 대응에 활용되는 최신 지식과 기술 등을 파악하고 학습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서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는 중요한 방식으로 무형식학습이 

강조되고 있다(조소현, 2021). 더불어 중국의 경우 빠른 제조업 변화에 따라 새로운 일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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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에 적응해야 하는 인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연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었다. 

셋째, 끊임없이 변화하는 산업환경에서 전문직으로서 R&D 인력의 적응수행에 대한 연구도 

부족하였다. 적응수행 관련 기존 연구는 사무직 대상 연구(강혜림, 2020; 김승기, 2020; 이영수, 

2016; Zhou, 2019)가 주를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적응수행의 중요한 대상으로 보는 R&D 

인력에 대한 연구는 쉽게 발견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특히 새로운 상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

고 산업솔루션을 개발해야 하는 R&D 인력의 적응수행은 그들의 직무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변

수이다(Lu, 2010). 이런 측면에서 무형식학습과 적응수행을 빈번하게 수행해야 하는 R&D 인력

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적응수행에 대한 학술적 연구의 필요성이 커졌으나, 무형식학습과 

직무몰입을 통하여 적응수행을 촉진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연구가 충분하지 않았다. 또

한 중국의 제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IT 분야로의 변화 등으로 R&D 인력의 중요성이 커

졌으나 R&D 인력의 적응수행과 학습에 대한 연구는 거의 보고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무형식학습과 적응수행의 관계에서 직무몰입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문제는‘무형식학습과 적응수행의 관계에서 직무몰입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적응수행의 개념과 구성요소

해외의 경우 적응수행은 전통적인 직무수행모델이 확장된 개념(강미정, 2014)이며 1990년

대부터 논의되었다. 적응수행의 연구 초기인 1990년대에 적응수행은 ‘직무요구가 변화함에 따

라 배우는 능력’으로 정의되었다(Alloworth & Hesketh, 1999). 예를 들어, 학습을 강조한 

Mumford et al.(1993)는 적응수행을 ‘개인이 새롭고 복잡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존의 학습 

방식을 벗어나 새로운 학습 전략을 수립하는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이 시기는 적응수행에서 

학습이 강조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며, 학습과 함께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능동적 대처가 적응

수행의 중요요소 포함되었다(Alloworth & Hesketh, 1999). 2000년대 이후에는 학습보다는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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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직무수행 행동 자체에 초점을 두는 반향으로 적응수행의 정의가 변화하였다. 예를 들어, 

Pulakos et al.(2000)는 적응수행을 ‘새로운 환경, 사건, 상황에서 요구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변화시키는 숙련된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Tao와 Wang(2006)도 같은 맥락에서 개인행동 

대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적응수행을 ‘환경이나 직무요구 사항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

하는 광범위한 적응 행동’으로 보았다. 

한국에서도 해외와 비슷한 관점에서 변화되는 환경에 대하여 적절한 직무행동을 하는 것으

로 적응수행을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김태홍과 한태영(2009)은 적응수행을 ‘새로운 환경 혹

은 상황의 요구에서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새로운 것을 습득하며 숙련하는 행동’으로 정의하

였다. 유사하게 안주리와 정진철(2013)도 적응수행을 ‘새로운 일터 환경 및 상황 요구 사항에 

맞게 자기 행동을 적절히 변경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 한편 한국의 

적응수행에 대한 개념 논의에서 환경 대처 행동과 함께 조직 기여도 강조되었다. 예를 들어, 

이지영과 이희수(2018)는 적응수행이 적응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직무 상황과 요구변화

에 적절히 대처하며 조직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숙련한 행동으로 설명하였다. 즉, 상황대처와 

조직성과를 연결하고 포함하는 것이 적응수행이었다.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적응

수행을 변화하는 환경이나 상황에서 개인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각종 행동’으로 정의

하였다. 

적응수행은 국내외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되지만, 변화의 과정이나 요구에 부합되도록 자

신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행동이 적응수행의 핵심이었다. 다만 적응수행은 

내적 및 외적 자극에 다양하게 반응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적응수행은 다양한 구성요소로 표현

되었다. 예를 들어, Pulakos et al.(2000)는 적응수행에 대인관계 적응, 문화적 적응, 신체적 적

응, 위기·비상사태 관리, 새로운 기술·절차 학습, 불확실성 상황관리, 직무 스트레스 관리, 

창의적 문제해결 등 8가지 요인을 포함하였다. 더불어 Tao와 Wang(2006)도 다차원적으로 접

근하여 적응수행이 창의적 문제해결, 스트레스 및 위기상황 관리, 업무 지속적 학습, 문화 및 

대인관계 추진 4가지 차원으로 표현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국내에서도 한태영(2005)은 연구

대상의 직무특성을 강조하면서 적응수행을 위기상황 관리, 직무 스트레스 관리, 창의적 문제해

결, 불확실성 관리의 4가지 차원으로 적응수행을 구분하였다. 이런 연구자들의 주장을 보면, 

적응수행은 하나의 구성요소나 차원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며, 다양한 구성요소를 포함해야 하

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따라서 다수의 연구에서 인용되고 있고, 중국어 조사도구로도 번안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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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Pulakos et al.(2000)의 척도를 토대로 개발된 Tao와 Wang(2006)의 구성요소를 수용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창의적 문제해결, 스트레스 및 위기상황 관리, 문화 및 대

인관계 추진으로 적응수행의 구성요소를 설정하였다.

2. 무형식학습의 개념과 구성요소

다양한 학습 유형 중 다양하고 광범위한 학습을 포함하는 무형식학습은 그 다양성과 직무수

행과의 연계성 때문에 HRD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황영훈, 2017). 다양한 직

무 상황에서 발생하는 무형식학습의 특성상 무형식학습은 경력성공, 능력증진과 같은 학습성

과로 연결될 수 있으며, 직무성과와 조직성과를 촉진할 수 있다(배을규, 이수영, 2019; 이영수, 

2016). 무형식학습에 대한 연구는 195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성인교육분야에서 무형

식학습은 1950년 Knowles의 「Informal Adult Learning」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되었다(김

현태, 김진모, 2015). 이때의 무형식학습은 주로 다양한 그리고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무계획적 

학습으로 설명되었다.

그 후에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무형식학습은 다양하게 정의되었다. 연구가 진행되면서 무형

식학습은 비형식성을 핵심으로 하지만 그것이 무의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강조

되었다. 즉, 무형식학습도 학습자가 의도를 갖고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학습을 포함한다는 것이

었다. 예를 들어, 무형식학습과 우연학습을 비교한 Marsick과 Watkins(1992)는 무형식학습을 

형식학습과는 달리 구조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습자 자신이 통제권을 가지고 있으며, 경험에 

의미를 찾고 부여하는 학습’으로 정의하였다. 국내에서도 Choi(2009)는 무형식학습을 비구조

적이고 비계획적이며 학습자 개인이 스스로 통제하는 학습으로 설명하였다. 즉, 무형식학습은 

계획이나 정해진 내용 없는 상황에서 학습 기본적인 항목(학습목적, 내용, 과정, 의미 등)은 학

습자 개인이 결정하고 의도한다는 것이었다. 

일터나 직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이루어지

는 학습도 무형식학습으로 포함되었다(Hu, 2019; Lohman, 2005). 무형식학습은 직무 활동 과

정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학습경험으로 비의도적 혹은 의도적으로 참여하는 학습활동으로 

설명되었다(신은경, 2012). 특히 무형식학습은 경험을 통해서 일어나는 학습 중에서 다양한 상

황의 경험을 이해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학습하고 활용하는데 성찰이 필수적인 요소로 기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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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이 강조되기도 하였다(현영섭, 2004). 이런 측면에서 무형식학습은 학습자의 주도성 및 

자주성을 바탕으로 직무를 통해 경험에 대한 반성과 탐구하는 과정으로 정의되기도 하였다(배

을규, 김대영, 2008).

무형식학습은 무형식학습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학습활동을 포함하여 정의되기도 하

였다. 구체적으로 무형식학습은 상사나 동료와의 대화, 토론 등 구성원들 간에 서로 일어나는 

활동을 포함하기도 하고(Rowden, 2002), 다양한 과거의 경험이나 직무에서 시행착오 등을 되

짚어봄으로써 이를 내재화하는 자기성찰도 포함하였다(신은경, 김선화, 현영섭, 2018; 황영훈, 

2017). 또한, 직무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인터넷, 소셜미디어, 관련 서적 등을 찾

아보거나 외부 전문가부터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발생하기도 하였다(신은경, 2012). 하지만 너

무 다양한 요소가 무형식학습에 포함되면서 이를 정리하거나 대별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

어 자기성찰, 외부탐색, 타인과의 학습으로 구분하는 경우(Choi, 2009)가 보고되었다.

이상의 논의를 보면, 무형식학습은 학습공간, 비구조적인 학습형태를 포함뿐 아니라 학습목

적 등에서의 주도적이고 의도적인 측면과 다양한 학습활동을 포함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무형식학습을 개인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일터의 다양한 

직무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학습하는 일련의 비구조적인 학습활동으로 정의하였다. 구체적으

로 타인과의 학습, 외부탐색, 자기성찰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3. 직무몰입의 개념

전통적으로 조직목표와 개인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변수로써 직무몰입에 대한 연구

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김지나, 2019). 특히 직무몰입은 직무에 대한 애착, 일체성, 자신의 일로

서의 수용 등의 다양한 특성을 포괄하면서 직무성과나 조직성과의 핵심적 요소로 이해되었다. 

직무몰입에 대한 학술적 관심이 큰 만큼 직무몰입에 대한 정의 역시 다양하였다. 일반적으로 

직무몰입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에 대한 일체감이나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는 수용성으로 설

명되기도 하였다(Chen, 2015). 하지만 이는 직무수용성으로 직무몰입과는 또 다른 개념이었

다.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Kahn(1990)은 직무가 요구하는 역할을 자신의 일로 동기 부여하는 

것으로 설명하면서 직무를 받아들이는 것과는 달리 심리적 일치성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Kahn(1990)은 직무몰입을 ‘개인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인지적·정서적·신체적인 에

너지를 투여하고 자신의 직무 역할과 심리 동기화되는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심리적 동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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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적극적이고 열정을 갖게 하는 상태로 해석되었다. 이런 관점을 수용하여 Maslach와 Leiter

(1997)는 직무몰입을 개인이 조직 환경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체적·정신적으로 

피곤한 상태인 직무소진과 달리, 개인이 직무에 대한 열정과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설

명하였다.

한편 2000년대 들어 긍정심리학의 확장과 함께 직무몰입에 대한 연구도 변화되었다(김민정, 

현영섭, 2018). 즉, 직무몰입은 직무에 대한 긍정적 심리가 활성화된 것으로, 몰두(absorption), 

활기(vigor), 헌신(dedication)으로 특징을 갖는 직무와 관련된 긍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정신상

태로 정의되었다(Schaufeli et al., 2002). 동시에 직무몰입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상태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즉, 직무몰입은 직무 그 자체에 대한 긍정적 경험이며, 개

인이 직무수행 중에 높은 에너지 수준과 정서적 몰입을 직무에 적용하는 것을 지속해서 유지한

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직무몰입은 개인의 활력, 헌신, 몰두를 통해 나타났다(Schaufeli et al., 

2002).

한편 국내외 다수 연구는 Schaufeli et al.(2002)의 연구를 토대로 직무몰입을 설명하고 있다

(오아라, 2013; Yao, 2017; You, 2018). 예를 들어, Yao(2017)는 Schaufeli et al.(2002)의 개념

을 토대로 직무몰입을 직무와 관련된 헌신, 활력, 몰두의 특성이 있는 긍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정신상태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오아라(2013)도 Schaufeli et al.(2002)가 정의한 활력, 헌신과 

몰두 특징과 직무 긍정적인 상태를 결합한 것을 직무몰입으로 보고 혁신 행동과의 관계를 검증

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직무몰입은 직무와 관련된 지속적이고 긍정적인 상태로서 인지적 

사고 외에 정서, 행동까지 포함하고 있는 복합성을 가진 개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직무몰

입을 활력과 헌신 몰두를 특징으로 하는 직무와 관련된 긍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정신적인 상태

로 정의하였다.

4. 주요변수 간의 관계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형식학습, 직무몰입, 적응수행 등의 관계를 설정하기 위

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우선 무형식학습과 적응수행 변수 간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Ellinger(2005)의 연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llinger(2005)는 무형식학습이 기존의 학습 내용

을 습득 이외에 외부탐색을 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에 대한 폭넓은 사고와 이해를 넓히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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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은 개인이 변화에 대응하는 적응수행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이런 관점을 

수용한 이영수(2016)는 대기업 직원이 무형식학습을 통하여 획득된 지식, 능력 등 학습결과가 

그들의 적응수행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혀냈다. 유사하게 박상오와 배을규

(2018)는 IT 중소기업 직원의 무형식학습과 적응수행의 관계에서 학습민첩성이 갖는 조절효과

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를 통해 무형식학습은 적응수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

고하였다. 이외에도 기업 내 HRD 담당자(강혜림, 2020), 상담전문가(유정록, 2021), 서비스 영

업직 종사자(김승기, 2020)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무형식학습이 적응수행에 긍정적 영향

을 준다는 결과를 찾을 수 있었다. 이런 연구결과를 보면, 무형식학습이 적응수행에 정적 영향

을 줄 수 있다는 가정은 선행연구에 의해 지지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음으로 직무몰입과 적응수행의 관계는 국내외 연구들에서 발견되었다. 일부분의 해외 연

구는 실증분석을 통해 직무몰입과 적응수행의 직접적이고 정적인 관계를 지지해왔다(Hu, 

2015; Park et al., 2020; Sun, 2011). 한국에서도 직무몰입이 적응수행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보고되었다. 예를 들어, 백수진(2016)은 제조업 구성원의 직무몰입이 변화지향 행동(적

응적 행동과 주도적 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리고 노경원(2021)도 

대기업 구성원의 임파워링 리더십과 직무몰입 그리고 적응수행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에서 

구성원의 직무몰입은 적응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다수의 연구

는 아니지만, 구성원 직무몰입의 수준이 높을수록 적응수행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의 근거를 

선행연구에서 찾을 수 있었다.

한편 무형식학습과 직무몰입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연구한 선행연구가 많지 않았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Uhunoma et al.(2020)의 연구는 무형식학습이 공공조직 내 50대 이상 구성원의 

직무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고하였다. 특히 Uhunoma et al.(2020)의 

연구는 조직 내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무형식학습이 직무몰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점에서 의미가 컸다. 즉, 젊은 층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에게도 무형식학

습은 직무에 대한 동기부여, 일체감 등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국내 연구로는 김민정과 

송해덕(2019)이 사회 네트워크가 지식공유에 미치는 영향 과정에서 무형식학습을 통해 지식을 

얻는 구성원에게 자신감이 생기고 직무에 더 몰입하게 된다는 점을 보고하였다. 김민정과 송해

덕(2019)의 연구가 무형식학습 중 일부에 해당되는 유형을 다룬 한계점은 있으나 무형식학습

이 직무몰입과 관련된다는 점을 확인시켜주는 연구결과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박소영(2018)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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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성찰, 외부자원, 경험과 같은 무형식학습을 적극적으로 수행할수록 직무몰입 수준이 증진

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논의에서 볼 수 있듯이, 본 연구에서 설정하는 무형식학습, 직무몰입, 적응수행은 상

호 정적인 관련성, 보다 구체적으로는 무형식학습과 적응수행의 관계에서 직무몰입의 매개효

과가 선행연구를 통해 지지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무형식학습은 적응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직무몰입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을 가정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구성

하였다. 연구모형에는 무형식학습이 독립변수로, 적응수행이 종속변수로, 직무몰입이 매개변

수로 설정되었다. 

직무몰입

적응수행무형식학습  

[그림 1] 연구모형

연구대상은 중국 상하이(上海), 선전(深圳), 쑤저우(蘇州)의 제조업 R&D 인력이었고, 전수

조사가 어려워 목적표집(purposeful sampling)과 편의표집법(convenience sampling)을 활용

하였다. 중국의 상하이, 선전, 쑤저우를 선택한 이유는 중국에서 제조업이 발달한 도시로 다수

의 제조업체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2019년 중국 도시제조업 발전 상황 순위에서 상하

이, 선전, 쑤저우가 각각 중국의 1위, 2위, 4위를 차지하였다(중국통계청, 2020). 특히 상하이, 

선전, 쑤저우의 스마트 제조 연구개발 수준이 높아 R&D 인력이 다수 근무하고 있다는 점(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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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020)도 조사대상 지역 선정의 이유였다. 

구분 빈도(명) 비율(%)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자 170 66.4

근무경력

1년∼5년 87 34.0

여자 86 33.6 6년∼10년 93 36.3

연령

24세 이하 10 3.9 11년∼15년 56 21.9

25∼29세  66 25.8 16년∼20년 14 5.5

30∼34세 105 41.0 20년 이상 6 2.3

35∼39세  48 18.8 평균 8.33년
40∼44세 24 9.4

산업분야
전통적 제조업 122 47.7

45세 이상 3 1.2 IT 제조업 103 40.2

평균 32.4세 기타 31 12.1

학력
전문대졸 42 16.4

근무도시
상하이 74 28.9

대졸 153 59.8 선전 72 28.1

대학원 이상 61 23.8 쑤저우 110 43.0

<표 1> 조사대상자의 특성

조사대상 지역을 선정한 후, 선전, 쑤저우에 위치한 제조업체 중 설문조사 협조가 가능한 제

조업 R&D 인력을 대상으로 2021년 5월 23일부터 6월 13일까지 약 3주간에 걸쳐 온라인 설문

조사를 하였다. 설문지는 316명의 R&D 인력에게 배포되었으며, 295부(93.4%)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을 포함한 39부를 제외하고 유효설문지는 총 256부(81.0%)였

다(<표 1> 참조).

2. 조사도구의 구성 및 분석 방법  

설문조사를 위한 질문지는 총 42개 문항(연구모형의 변수 36개 문항, R&D 인력의 개인배경

특성 6개 문항)이 포함되었다. 개인특성변수를 제외한 변수들은 모두 리커트(Likert) 5점 척도

로 구성되었다.

무형식학습 조사도구는 Lohman(2005)의 척도를 토대로 Hu(2019)의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

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나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통해 배운다.’,‘나는 인터

넷 검색을 통해 배운다.’,‘나는 실수를 통해 배운다.’등의 8개 문항이 포함되었다. Hu(2019)의 

연구에서 Cronbachα계수는 .872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 수준을 보였다. 타당도 역시 안정적인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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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수행 조사도구는 Pulakos et al.(2000)의 척도를 토대로 개발된 Tao와 Wang(2006)의 도

구를 활용하였다. 다만 적응수행과 무형식학습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조사도구에서 무형식학습과 관련된 업무 지속적 학습 요소를 제외하였다. 이에 창의적 문제해

결, 스트레스 및 위기상황 관리, 문화 및 대인관계 추진의 세 가지 구성요소에 대한 19개 문항

으로 적응수행을 조사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은 ‘나는 객관적으로 긴급한 일을 처리한다.’, ‘나는 

창의적 방법으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한다.’, ‘나는 다른 가치관, 풍습 및 문화에 적응한다.’ 등이

었다. 선행연구(Hu, 2015; Tao & Wang, 2006)에서 Cronbach의 α계수가 .85 이상으로 안정

적이었다. 또한 타당도의 경우도 안정적인 수준이었다.

직무몰입 조사도구는 Schaufeli et al.(2002)가 개발한 UWES(Utrecht Work Engagement 

Scale)를 Yao(2017)가 번역한 도구를 활용하였다. 총 9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인 문항

은‘나는 일터에서 에너지가 넘친다.’,‘나는 일할 때 일에 대해 몰두해서 한다.’,‘나는 집중해서 일

할 때 행복감을 느낀다.’등이었다. Yao(2017)의 연구에서 Cronbach의 α계수가 .85 이상으로 

안정적이고 타당도 분석에서도 안정적이었다.

이상의 조사도구를 활용하여 양적 자료를 수집하고 SPS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의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 사용된 조사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위해 확

인적 요인분석 및 Cronbach의 α계수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R&D 인력의 개인특성과 주요

변수 분포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하였다. 셋째, 주요변수 간의 관련성 확인을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R&D 인력의 무형식학습과 적응수행의 관계에서 직무몰입

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절차에 따라 매개효과분석을 실시하

였다. 다섯째, 직무몰입 매개효과 통계적 유의성 확인을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분

석을 실시하였다.

3. 조사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의 α계수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무형식학

습 .826, 직무몰입 .924, 적응수행 .927로 나타났다. 주요변수의 신뢰도가 모두 .80 이상으로 

안정적인 수준의 신뢰도를 보였다.

한편, 조사도구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우선 전문가의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검증을 하

였다. K대학에 재직 중인 평생교육전공 교수에게 문항 검토를 의뢰하여 수정될 사항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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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인받았다. 검토 의견에 따라 수정된 사항은 ‘배우는 빈도’라는 문항표현을 ‘배운다’로 변경

하는 한 가지였고, 그 외에는 문항 내용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설문지 형식에 대한 것이었다. 이

후 무형식학습의 구인타당도(construct validity)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

다. 무형식학습 요인분석을 위한 방법으로 직교회전(varimax rotation)의 회전방식을 사용하고 

요인추출 기준은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 .50 이상, 고유치(eigen value) 1.0 이상이었다. 

요인분석 결과, 무형식학습의 8개 문항 중 타당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4번 문항이 제거되었

다. 무형식학습의 7개 문항으로 구성된 3개 요인 구조의 전체 설명량은 75.37%였다. 이상의 결

과를 보면, 일부 문항이 탈락되었으나 무형식학습의 경우 하위구성요소에 따라 문항이 적절하

게 구분되어 타당도가 인정되었다. 직무몰입과 적응수행의 경우 하위요인이 존재하지 않아서 

요인분석을 통한 타당도 검증은 실시하지 않았다.

변수 문항
요인

1 2 3

타인과의 학습

Ⅱ-1 .876 .132 .117

Ⅱ-2 .837 .179 .276

Ⅱ-3 .712 .253 .094

외부탐색
Ⅱ-7 .107 .886 .230

Ⅱ-8 .399 .768 .143

자기성찰
Ⅱ-6 .114 .115 .914

Ⅱ-5 .292 .369 .623

고유치 2.243 1.638 1.395

설명량(%) 75.370 32.046 23.393 19.931

<표 2> 무형식학습 조사도구의 요인분석결과

Ⅳ. 분석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결과

주요변수의 분포상황과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최댓값, 최솟값, 왜도, 첨

도 그리고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표 3> 참조). 주요변수의 평균은 3.439에서 3.772로 5점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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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기준으로 변수 대체로 중간 정도 수준의 평균을 보였다. 최솟값은 1.290에서 2.000 분포

하였고 최댓값은 4.840에서 5.000 분포하였다. 왜도는 -.388에서 .123, 첨도는 -.197에서 .593

이었다. 왜도와 첨도는 모두 절댓값 2 이하를 보여서, 주요변수는 정규분포에서 벗어나지 않았

다고 판단되었다(이일현, 2016). 

주요변수 간 상관계수는 모두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직무몰입과 적응수

행의 상관계수가 .580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무형식학습과 적응수행의 상관계수(.506), 무

형식학습과 직무몰입의 상관계수(.476)의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상관계수 크기는 .476에서 

.580으로 중간 수준 정도였다.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속값 최댓값 왜도 첨도
변수

1 2 3

1. 무형식학습 3.772 .611 1.290 5.000 -.388 .593 1.000

2. 직무몰입 3.439 .642 1.780 5.000 .123 -.197 .476** 1.000

3. 적응수행 3.536 .501 2.000 4.840 -.107 .101 .506** .580** 1.000

<표 3>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결과

**p<.01

2. 매개효과 분석결과

직무몰입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절차에 따라 매개

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4> 참조). 1단계에서는 무형식학습을 독립변수로 

투입하고 직무몰입을 종속변수로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R2값은 .227로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74.475, p<.001). 1단계에서 무형식학습과 직무몰입의 회

귀계수를 분석한 결과, 직무몰입에 대한 무형식학습의 표준화회귀계수는 .476으로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8.630, p<.001). 이는 무형식학습이 1단위 증가하면 직무

몰입도 .500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였고,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분석을 위한 1단

계가 충족되었다.

2단계에서도 1단계와 동일하게 무형식학습을 독립변수로 투입하고 적응수행을 종속변수로 

투입한 회귀모형의 R2값은 .256으로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87.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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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적응수행에 대한 무형식학습의 표준화회귀계수는 .506으로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t=9.355, p<.001). 따라서 무형식학습이 1단위 증가하면 적응수행도 .415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 결과는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분석을 위한 2단계가 

충족된 것을 의미하였다.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무형식학습과 매개변수인 직무몰입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였으며 종

속변수인 적응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회귀방정식의 R²값은 

.405로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86.167, p<.001). 독립변수인 무형식학습

의 영향은 Baron과 Kenny(1986)의 2단계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β값이 .506에서 .297로 감소

하였다. 또한, R²값의 변화량을 보면 2단계 설명량 .256에서 3단계 설명량 .405로 증가하였다. 

이상이 결과를 종합하면 무형식학습과 적응수행의 관계에서 직무몰입이 부분 매개효과(partial 

mediation)를 갖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변수 독립변수 B SE β t F R2 종속변수

1단계
(독립 → 매개)

무형식학습 .500 .058 .476 8.630*** 74.475*** .227 직무몰입

2단계
(독립 → 종속)

무형식학습 .415 .044 .506 9.355*** 87.511*** .256 적응수행

3단계
(독립, 매개 → 종속 )

무형식학습 .244 .045 .297 5.391***

86.167*** .405 적응수행
직무몰입 .342 .043 .439 7.959***

<표 4> 매개효과 분석결과

  

***p<.001

다음으로 효과분해를 위해 직⋅간접효과와 총효과를 분석하였다(<표 5> 참조). 무형식학습

이 적응수행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297이고 직무몰입을 통해 적응수행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209이며, 두 가지 효과를 합한 총효과는 .506으로 분해되었다.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

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매개효과 계

수가 95% 신뢰구간에서 하한값이 .247, 상한값이 .436으로 나타나 0의 값이 존재하지 않았기

에 직무몰입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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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효과분해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무형식학습 → 적응수행 .297 .209 .506

무형식학습 → 직무몰입 .476 - .476

직무몰입 → 적응수행 .439 - .439

부트스트래핑 분석결과 B=.342, SE=.050, p=.001, .247 < CI < .436

<표 5> 주요변수의 효과분해 및 부트스트래핑 분석결과

V. 논의 및 결론

끊임없이 변화하는 직무 상황에서 변화에 대처하고 직무를 새롭게 수행하는 능력이 조직원

에게 요구되었다. 바로 적응수행이 요구되는 것이었다. 이런 적응수행은 수시로 변화하는 환경

으로 인해 정규화된 형식교육보다는 무형식학습에 의해 학습된 능력이 발휘되는 지점이기도 

하였다. 다만 그동안의 연구에서 무형식학습과 적응수행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결과가 일관되

지 않거나 충분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무형식학습과 적응수행의 관계에서 직무몰입의 매

개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국제

조업 R&D 인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직무몰입이 무형식

학습과 적응수행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런 분석결과에 대한 

논의와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형식학습이 적응수행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무형

식학습과 적응수행 간의 관계를 밝힌 기존 연구(강혜림, 2020; 박상오, 배을규, 2018; 유정록, 

2021; 이영수, 2016; Zhou, 2019)와 일치되는 결과였다. 또한, R&D 인력의 자기주도학습 능력

이 적응수행에 주는 정적 영향이 확인된 최관웅(2017)의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무형식학습이 많을수록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적응수행이 촉진

될 수 있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런 점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이나 상

황에서 무형식학습이 적응수행을 위한 노력으로 이해되었다. 무형식학습은 개인의 전문능력을 

향상하고, 직무성취감과 경력개발 성과를 얻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

는 적응수행 향상을 위해 무형식학습이 중요하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밝히고 있었다. 다만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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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무형식학습과 적응수행에 대한 연구가 아직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아서 향후 지속적 연구

를 통해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하고 발전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직무몰입이 무형식학습과 적응수행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였다. 즉, 일터에서 무형식

학습을 많이 할수록 직무몰입을 통한 적응수행에 주는 간접적인 영향이 증가하는 동시에 직접

적 영향도 커지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것은 무형식학습과 적응수행 간 관계에서 R&D 인력

의 직무몰입을 통해 적응수행을 더욱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하였다. 이는 기존 연구(김나리, 

2020)와 유사한 결과로, 김나리(2020)의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무형식학습과 조직시

민행동의 관계에서 조직몰입이 촉진적 역할로 해석되었다. 다만 본 연구에서 적응수행을 종속

변수로 사용한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는 무형식학습과 직무수행의 사이에 

경력몰입, 학습가치와 같은 인지적 변수가 존재하는 것을 강조한 배을규와 이수영(2019), Park

와 Choi(2016)의 결과와도 관련되었다. 즉,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R&D 인력이 가지고 있는 직

무몰입이 변화에 대응하는 적응수행과 일터에서 발생하는 무형식학습 간의 관계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런 직무몰입은 인지적 변수로서 무형식학습과 적응수행을 연결하는 변수로

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보고된 직무몰입을 통한 간접효과는 무형식학습이 

적응수행에 주는 직접효과의 약 2/3 수준으로 큰 효과를 보였다. 이는 개인의 인지적 수준 변화

가 적응수행에 영향 과정에 의미있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규명한 연구결과였다.

위와 같은 논의와 함께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었다. 첫째,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

서 연구물을 찾기 어려운 무형식학습과 직무몰입이 적응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양적으

로 분석함으로써, 적응수행의 학술적 논의를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현재 제조업이 

생산 패러다임 전환, 급속한 변화와 불확실성 증가에 직면한 상황에서 R&D 인력의 무형식학습

과 직무몰입은 적응수행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이러한 점에서 R&D 인력의 효과적인 직무수

행을 위해 무형식학습을 통하여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고 자신의 직무에 대한 몰입, 헌

신 및 활력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이 R&D 인력을 대상으로 HRD 서비스 제공할 경우 무형식학습

을 통한 적응수행 강화의 전략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이에 R&D 인력의 무

형식학습을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과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업은 R&D 인력에게 전문 분

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에 기반한 기술교류와 사이버 세미나 등 활

동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도 R&D 인력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교류하고 협업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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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하는 개방적인 기업문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힘써야 한다. 직무상 발생하는 시행착오에 

대해 R&D 인력에게 적절한 피드백을 하는 것도 필요하며, 전문서적이나 잡지를 지원할 수 있

는 사내 도서관 운영 등과 같은 지원책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적응수행을 높이기 위해 R&D 인력의 직무몰

입을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에 R&D 인력의 특성을 이해하고 일터에서 R&D 인력의 직

무몰입을 촉진할 방안을 지속해서 탐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R&D 인력의 공정한 승진 기

회, 복지 등에 대한 조직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직무 재교육이나 무형식

학습 기회 등에 대한 적절한 지원도 고려해야 한다. 

이상의 결론과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한계점과 그에 따른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중국 상해, 선전, 쑤저우 3개 도시의 제조업 R&D 인력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체계

적인 표집 방법을 활용으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의 매개

효과 분석결과가 응답자의 개인특성변수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한계점이 존재하였다. 근무

분야, 성별, 연령, 직급, 학력, 근무경력 등의 설문응답자 특성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매개효

과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편의표집 등의 방법을 적용한 경우 추천되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회귀분석과 부트스트레핑 분석의 일관된 결과산출을 위해 개인배경변수를 투입하지 않았다. 

이에 후속 연구는 표집에서의 한계점을 해결하거나 대안적분석방법을 통해 개인배경변수를 면

밀하게 반영하는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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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Mediating Effect of Job Engagement Between Informal Learning 

and Adaptive Performance

Hui Jiao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Youngsup Hyu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mpirically analyze the mediated effect of job 

engageme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formal learning and adaptive performance.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an online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among manufacturing R&D staff in Shanghai, Shenzhen and Suzhou, China. Quantitative 

data were collected from 256 R&D staff through surveys and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23.0 statistical program. The main analytical methods were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factor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the mediated effect analysis of 

Barron and Kenny. In addition, in order to confirm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bootstrapping 

analysis was added.

The analysis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informal learning had a positive effect on 

adaptive performance. Second, job engagement was found to partially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informal learning and adaptive performance. Based on the results, the 

discussions and implications were suggested.

[Keywords] Informal Learning, Job Engagement, Adaptive Performance, R&D Sta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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